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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내 한걸음이 아픈 친구들에게 휴식된다…맥도날드 해피워크 6천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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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026 맥도날드 해피워크 참가자들이 2.5km 걷기 코스를 출발하고 있다. (사진=한국맥도날드 제공)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아픈 친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는데 엄마, 아빠와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에서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어요."

24일 오전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2026 맥도날드 해피워크'에서 만난 11살 어린이는 "가족들과 걷기로 기부를 할 수 있

어 신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3회차를 맞은 맥도날드 해피워크는 '패밀리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아이들을 위한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고객 참여형 기부 행사다.



24일 오전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2026 맥도날드 해피워크' 참석자들이 걷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참가비 전액은 'RMHC Korea(한국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 재단)'에 전달되며, 원거리 통원치료가 어려운 중증 환아와 그 가

족들을 위해 병원 근처에 마련한 제2의 집인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를 건립하고 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글로벌 비영리법인인 RMHC Korea는 현재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병원 내 부지에서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

으며 상급 종합 병원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서울 지역 내 시설 건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오랜 파트너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RMHC Korea를 후원해온 맥도날드는 해피워크를 통해 고객과 더불어 선순환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기원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가 24일 오전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2026 맥도날드 해피워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재판매 및 DB 금지

김기원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는 이날 행사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가족과 나눔을 강조했다.

김기원 대표는 "행사 첫 해 3000명이 함께 했는데, 기부에 열심인 한국 소비자들의 호응으로 3회차엔 6000명과 함께 하게 됐

다"며 "해피워크는 가족들이 즐겁게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나눔을 경험하는 맥도날드만의 사회공헌 활동이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참가자들이 내주신 참가비는 전액 재단법인 RMHC코리아에 기부된다"며 "맥도날드는 계속해서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과 가족의 의미, 나눔이라는 가치와 행복이 공존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선착순 모집 대신 추첨제 방식을 도입했다. 

지난해 2025 맥도날드 해피워크 티켓이 오픈 3분 만에 매진되는 등 뜨거운 성원이 이어지면서, 디지털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

고 보다 다양한 고객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결정이다.

2026 맥도날드 해피워크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6000명의 참가자들은 약 4㎞의 걷기 코스를 비롯해 맥도날드와 주요 파트너사들이 준비한 이벤트 부스에 참여했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패밀리 스포츠 이벤트'를 비롯해 개성 있는 스타일을 뽐내는 '맥도날드 패션왕 이벤트' 등 다양한 참

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또 이날 해피워크 행사에는 앰배서더인 배우 손호준과 제프리 존스 한국 로날드 맥도날드 하우스 회장을 비롯해 ▲매일유업 ▲

오뚜기 ▲코카콜라 ▲델몬트코리아 ▲풀무원 ▲하나은행 등 후원사 관계자가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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